
 

JARA그룹, 2018년도 기

본 방침  부품 유통의 확

대와 매출 향상  
  

JARA그룹(도몬 유키요시(土門志吉) 회

장)은, 2018년도의 기본 방침으로 ‘부품 유

통의 확대’ ‘그룹 전체의 매출 향상’의 두 가

지를 내세웠다. 그룹 출범 초기부터 제시해 

온 부품 유통의 확대에, 새로 취임한 도몬 

유키요시 회장의 방침인 그룹 전체의 매출 

향상을 포함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용 후 

자동차(ELV)의 발생 대수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입고 차량 1대당 최종 단가의 향상

에 임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2018년도

는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는 등, 그룹 총력을 

기울여 모든 회원 회사가 살아남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이번에 개최된 제4회 JARA그룹 총회에서 

사업 방침을 밝혔다. 슬로건은 ‘일련탁생

(一蓮托生)’. 도몬 신임 회장은 “멤버가 공

통의 의식을 토대로, 레벨 업해 나아가고 싶

다.”라고 강조했다. 

2018년도는 프런트・생산・수출 무역・

재활용 소재라는 4개의 위원회를 새로 설립

했다. ELV로 입고하는 차량 1대당 최종 단

가를 높여, 매출, 이익이 향상하는 것이 목

적이다. 강화하고 싶은 부문이 있다거나, 자

사의 강점을 멤버와 공유하고 싶다는 등 회

원 각사의 의향을 바탕으로 조직화했다. 

새로운 기본 방침 하에서 7개의 부회 활

동도 전개한다. 블록부는 위원회 활동의 운

영, 회원 확대를 위한 대응을 강화한다. 교

육부에서는 고도화되는 자동차에 대응한 인

재 육성으로, 스캔 툴 기본 세미나와 하이브

리드 자동차의 고장 진단 세미나 등을 실시

할 계획이다. 

품질관리부에서는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

는 상품, 안심하고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목표로 하여 포장을 재검토하는 등 JARA 

품질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또한, 작

업 공수의 삭감에도 노력한다.  

시스템부에서는 인공 지능(AI)에 대

응한 시스템의 개선과 순정 부품 검

색 시스템화, 고객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프런트 업무 지원 등을 추진한

다. 

총무 홍보부는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일반 사용자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

화한다. 

차세대부에서는, 공장 견학이나 스터

디 그룹을 꾸준히 실시. 신설한 기

획・섭외부에서는 재활용 부품뿐만 

아니라, 리빌트 부품의 판촉 기획 등

에 대응한다.(일간 자동차신문 3월 22일) 

 

토요타통상(豊田通商), 

사용 후 자동차 수지  

재이용  공동으로  

실증 사업 
 

토요타통상은 28일, 야노경제연구소(矢

野 経済研究所) (미즈코시 다카시(水越 孝))

와 수지의 재생 가공을 하는 이소노(ISONO 

co.,ltd) (이소노 마사유키(磯野 正幸) 사장, 

나고야시 히가시구(名古屋市 東区))와 공동

으로 사용 후 자동차에서 수지를 채취하여 

재활용하는 실증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

다.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3개년

을 기간으로 2018년 1월부터 실증 계획의 

수립 등을 시작, 3월부터 사용 후 자동차에

서 수지 부품을 채취하여, 열화 정도 등을 

검증한다. 수지를 가급적 소재로 재사용이 

가능하다면, 재활용 요금의 사용자 부담의 

경감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번 실증 실험은 자동차 리사이클 고도

화 재단(JAPAN FOUNDATION FOR AD-

VANCED AUTO RECYCLING)에 위탁되어 

실증을 진행한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가운데에서 철이

나 알루미늄, 타이어 등은 머티어리얼로 다

시 재이용되는 한편, 수지에 대해서는, 열화 

등이 이유로 재활용 비용이 많이 들며, 태운 

후 에너지로 다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증에서는, 자동차 메이커에서 선정한 

후보 부품에 대해, 중부 지역의 협력 해체업

자가 사용 후 자동차를 약 1천 대 해체를 하

며, 토요타통상이 데이터를 수집한다. 채취

한 수지 부품의 열화 정도를 이소노에서 검

증하며, 얻은 데이터와 과제의 정리를 야노

경제연구소가 실시한다. 

(일간 자동차신문 3월 1일) 

JARA그룹 회장에 다이

코상사(大晃商事)의 도몬 

유키요시(土門 志吉) 씨 
 

자동차 재활용 사업을 담당하는 JARA그

룹 은  9 

일, 나고

야 시내

의 호텔

에서 개

최한 ‘제

4 회 

JARA 그

룹 총회’

에서 임

원을 새

로 선출

하여, 다

이 코 상

사(大晃商事)의 도몬 유키요시(土門 志吉) 

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마이 유

지(今井 雄治) 회장은 고문으로 취임. 도몬 

신임 회장은 “부품 유통의 확대와 그룹의 

매출 향상을 기본 방침으로 하며 슬로건은 

멤버가 공통 의식을 토대로, 레벨 업해 나아

가고 싶다는 생각에서 일련탁생(一蓮托生)

으로 정했다. 더불어 배우며, 더불어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룹이다.”라고 인사

했다. 

총회에는 회원 총수 73개 사 가운데 56개 

사가 참석했다. 2017년도 활동보고와 결산

보고, 2018년도 사업 활동과 예산안 등을 

심의하여, 승인했다. 

(일간 자동차신문 3월 13일) 

 

재사용부품 사용으로  

CO2 삭감 효과 참고치 

2018년2월 

2,264t 
※일반, 중・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리 

시, 신품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

출량과재활용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출량의 차이가 CO2 삭감 수치가 됩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부품 협의

회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LCA（전생

애 환경평가기법 (life cycle assessment))

라는 기본 생각에 근거하여 공동 개발하였

다. 

CO2 삭감 수치（JARA시스템 ） 



 ‘도약에 어프로치 2018  ~

국내 시장 정상에게  

듣는다~’일본 ELV 리사이 

클 기구  사카이 야스오 

(酒井康雄) 대표 이사 
  

하나로 굳게 단결된 업계 구축을 위해 사업 활

동의 방향을 전환하는 일본 ELV 리사이클 기구

(ELV기구).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부품 협의회(이

하 리협, 구리하라 히로유키(栗原 裕之) 대표 이

사)와의 조직 통합에 대해서는, 그 행보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시장 상황은 상승감은 있

기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용 후 자동차 

(ELV) 의 발생 대수는 감소할 전망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자동차 재활용 업계의 유지, 활성화를 위

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활용 시장의 현상 인식은 

“단기적인 시점에서 보면, 지난해는 자원 가격

이 회복한 점, ELV의 발생 대수도 탄탄하게 추이

된 점에서, 각 사업자에게 있어서도 편차는 있으

나 한숨 돌릴 수 있는 해였다. 중기적인 시점에서

는 반대로 위기감이 높아진 해이기도 했다. 그 이

유는 차량 전동화를 포함한 기술 진전이 부각됐

기 때문이다. 다양한 신기술과 IT화는 일진월보

(日進月歩)로 나아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메이커가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점이 판매하며, 

그리고 우리들이 해체하여 처리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동화를 배경으로 한 다른 업종의 참

여도 생각한다면, 이 과정은 극적으로 변할 가능

성도 있다. 지금까지와 같은 생각의 틀 안에 있어

서는 10년 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냐는 위기

감을 가졌다.” 

 

 ―이 위기감을 재활용 사업자는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우리의 일은 사용이 끝난 단계에서 상품을 취

급하는 것이 된다. 큰 틀에서 말하면 15년 후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감도가 너무 무뎌서

는 안 되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떨고 있어

서도 안 된다. 앞날을 이성적으로 제대로 판단하

기 위해서라도 치우친 정보만이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리협과의 조직 통합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는 장래의 업계 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두 

조직을 통합하는 것만은 아니다. ELV기구는 해체

업의 모임이며, 리협은 부품 유통업의 모임. 이것

이 단순히 하나가 되는 것만으로는 업계 전체의 

이야기라고 보았을 경우에는 불충분하다. 자동차 

사회가 크게 변화하려고 하는 가운데, 적어도 재

활용 업계가 하나로 단결되지 않으면, 정보를 손

에 넣거나 분석하거나, 발신해 나가는 것이 충분

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근본적인 

체제의 재검토도 추진해 나가고 싶다.” 

 

 ―재활용 

업계를 둘

러싼 환경 

변화도 조

직 통합을 

도 와 주 고 

있다. 

“파워 트

레인과 소

재의 다양

화를 포함

하여 차량 

기술이 고

도 화 되 는 

가 운 데 에

서, 각 회사

에서는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업계 

통합은 차세대 기술과도 관련이 있다. 업계로서

는 사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자가 새로

운 조직에 가입하여, 사회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

도록 해 나가야 한다. 차세대 자동차의 등장이 시

대의 요청이라면 적절하게 처리하라는 것도 사회

의 요청. 이에 부응하는 체제 만들기를 업계가 하

나가 되어 해 나가야 한다.” 

JARA가 산재・노동 안전 위

생 대책, 로봇 슈트의 도입 

권장 
 

JARA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러즈・얼라이언

스, 기타지마 소쇼(北島 宗尚) 사장, 도쿄도 주오

구(東京都 中央区))가 회원 기업의 산재・노동 안

전 위생 대책의 하나로 로봇 슈트의 도입을 권장

하고 있다. 재활용 부품 생산이나 포장 등을 담당

하는 작업자의 부하 저감을 목적으로, 의료 기기 

관 련 의  로 봇  개 발 을  하 는  사 이 버 다 인

(CYBERDYNE INC.) (산카이 요시유키(山海 嘉

之) 사장, 이바라키현 쓰쿠바시(茨城県 つくば

市))가 개발한 ‘HAL (웨스트 타입) 작업 지원용’

(이하, HAL)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은, 가와시상

회(川島商会) (가와시마 준이치로(川島 準一郎) 

사장, 고베시 히가시나다구(神戸市 東灘区))에서 

시험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향후 임대를 희망

하는 회원에게 도입을 권장하며 보급을 촉진해 

나아간다. 

  

  JARA가 로봇 슈트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자동차 재활용 업계에 여전히 남아있는 3K (힘

들다, 더럽다, 위험하다)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노

동 환경의 개선을 추진하며, 젊은이와 여성의 채

용 확대로 이어가고 싶다.”(가와시마 사장)라는 

생각이 배경에 있다. 

 

재활용 부품의 생산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다

양한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해, 요통으로 고생하

는 작업자도 많다. 또한, 온도 변화가 큰 공장 내

에서의 작업에 부진을 초래하는 사건도 산견되기 

때문에, 작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

로 HAL의 도입을 권장하기로 했다. 

HAL은 대형 항공사에 본격 도입이 결정되는 

등, 물류, 공항, 건설, 공장 등에서의 보급이 진행

되고 있지만, 자동차 재활용 현장에서의 사용은 

처음이다. 가와시마상회에서는 올해 1월에 도입. 

포장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 직원(나카니시 쇼코

(中西祥子) 씨)이 장착하여 작업하고 있다. 

 

나카니시 씨에 따르면 “다음날 피로가 남지 않

는다.”라고 한다. HAL이 뇌에서 전달되는 생체 

전위 신호를 센서가 감지하여, 작업자의 의사에 

따른 동작을 지원하기 때문에, 요통 발병 리스크

의 저감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가와시마 사장은 “포장뿐만 아니라 해체도 포

함하여 모든 작업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며, HAL의 뛰어난 기능성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다. 

 

HAL의 보조율은 40 %. 최대 3시간 연속 어시

스트가 가능하다. 무게는 3킬로그램으로, 여성이 

착용해도 “무게는 신경 쓰이지 않는다.”(나카니

시 씨)라는 감상도 나오고 있다. 

 

HAL을 가장 먼저 도입하기로 한 가와시마 사

장은 “설비 기기에 투자해 온 재활용 사업자가 앞

으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람에게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종업원의 만족

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고객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HAL의 도입은 바

로 이 일환이다. 

 

앞으로 JARA는 대여를 희망하는 회원에게 

HAL의 도입을 권장한다. 다양한 작업 현장에서

의 데이터 수집이 진행되면, 장래에 있어 자동차 

재활용 업계에서의 이용 확대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일간 자동차신문 3월 1일) 

 

HAL을 창작한 상태에서 포장 작업을 하는 나카니시 

(中西) 씨. 여성도 무거운 것도 간단이 운반 가능하다 

가와시마상회(川島商会)의 가

와시마 준이치로(川島 準一郎) 

사장. “종업원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HAL을 시험 도입하고 있는 가와시마상회(川島商会) 




